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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가는길. 걸어야하고때론올라야하는길. 이무더운여름에무
엇이 절로 향하게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걸어야 하고 올라야
하는길에서우리는먼저절곁의자연을만나게된다. 숲길에들어서게
되고, 물소리를듣게되고, 숲에서들려오는새소리에하늘을올려다보
게된다. 천번만번의생각이바람한점에스러지고, 천근만근의몸
뚱이는 땀방울 하나에 가벼워진다. 숲에서 쏟아지는 싱그러운 초록빛
에두눈이멀고, 쉼없이들려오는물소리에귀가멀어갈때쯤멀리서

일주문이다가온다. 풍경소리에다시눈을뜨고목탁소리에다시귀를
열면부처님세상이다. 
부처님께보이려던마음의반은숲에서잃었고, 나머지의반은물가

에서잃었고, 그나머지의반은새소리가물어갔다. 절보다도부처님보
다훨씬먼저와살고있었던자연. 절에가는길에는자연을먼저만나
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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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곁의
여름을 만나다

고즈넉한산사에머물며잠시마음을내려놓는시간, 템플스테이. 대나무숲에앉은참가자들이자신을돌아보고있다. 자연속에머문다는것이언제부턴가힘
든일이되었다. 사진은밀양표충사템플스테이. 사진제공=조계종한국불교문화사업단

◀월정사육수암가는길이다. 스님세분이도란도란이야
기를나누며전나무숲길을걷는다. 나무가높고숲이깊으
면길도깊어진다. 깊은길을걷고있으면‘나’는그만큼작
아질수있다.  

어디에서왔을까. 쉼없이흘러서하필절가에닿았을까. 흐르는작은개울물도정해진길을또박
또박인연을따라흘러간다. 승보사찰송광사. 삼청교와우화각위로보이는개울물이더위도잊
은채또박또박흘러가고있다.  

영천 은해사에 가면 보화루 앞에 작은 폭포가 있다. 떨어지는 폭포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도 떨어져 내리고, 무거웠던 마음도 함께 떨어져
내린다. 여름은자연이모두일어나울력하는계절인것같다. 덥다고, 지
친다고가만히있을수없는일이다. 거뜬히여름을나고자연을나자.

▼풍광으로이름난절이한두개가아니겠지만‘풍광’하
면봉화의청량사또한빼놓을수없다. 청량산의바위를부
처님으로 모신 청량사는 자연의 일부처럼 숲에 안겨있다.
사계절의풍광이변화무쌍해서자연의풍광을만끽할수있
는도량이다.


